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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식습관과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각 생애주기별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C시 소재 B대학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및 bonferroni 사후 검정 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산출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건강증진행위는 식습관(r=.54 p<.001), 자기 효능감

(r=.63 p<.001)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년, 성별, 자녀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관심, 건강상태, 식습

관,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를 53.8% 설명하였으며, 이 중 식습관, 자기 효능감, 성별이 건강증진행위에 의미 있

는 영향을 주었다. 향후 연구방향: 적절한 식습관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교육 및 자기 효능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식습관,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융복합시대

Abstract  Background/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ating habits and 
self-efficac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each life cycle. 
Methods/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is a narrative research study for nursing students at university B in 
C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8.0, t-test, ANOVA and bonferroni post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calcu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Health promotion behavio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ting habits and self-effica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53.8% of 
the parents, caregivers, health status, eating habits, and self - efficacy of the nursing students showed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higher the self-efficacy(t=6.06, p<.001), the better the 
health-promoting behaviors(t=3.28, p=.001). Application/mprovements: Development of programs for 
strengthening health education and self-efficacy is required for proper eating habits and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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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술의 향상과 생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간의 수명

은 점차 길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질병과의 고투를 계속

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웰빙을 추구하는 

건강한 식단과 맛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 환경의 변화로 대부분의 

초중고 학교에서 점심 혹은 저녁 식사까지 학교 급식으

로 해결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

러한 규칙적인 식사와 식단이 아닌 자유로운 생활과 식

사를 선택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대학생 시기는 대부분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생활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통제를 하며 육체적 정신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므로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1].

불규칙한 생활패턴과 빈번한 인스턴트 음식섭취, 편

식, 결식, 과식 등 부적절한 식습관과 왜곡된 외모지향 가

치관 형성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영양과 건강증진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2].

대학생의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인하여 성인기 전반에 

걸쳐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정하지 못한 수업시

간과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음주로 인한 결식 등으로 

식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3]. 식품을 선택 시

에도 제한된 경제력으로 인하여 저렴하고 기호 위주의 

식단을 선정하게 됨으로써 영양 불균형도 함께 초래되고 

있어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하여 성인기에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4].

한편, 건강증진행위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최적의 

건강과 안녕상태를 이루고자 자아실현 및 개인적 욕구충

족을 유지, 증진하려는 행위로써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의미한다[5]. 

현재의 대학생들은 과중한 학업 부담, 자율적 행동에 대

한 책임의식 부족, 또래 집단의 강한 연대의식으로 인하

여 음주, 흡연, 약물남용, 폭력 등과 같은 건강위험행동을 

과도하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건강증진행위를 소홀히 하고 있다

[6]. 이외에도 자취, 하숙, 장거리 통학, 수면부족, 불규칙

한 식사 등으로 영양 불균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운동 부

족 등 다양한 건강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7]. 이처럼 젊은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

소들에서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고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건강증진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는 예

방관리, 질병치료, 건강교육, 그리고 정책적이고 조직적

인 환경적 지원이 포함된다[8].

식습관의 행태와 건강증진 행위 간에 밀접한 연관성

이 있어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이 곧 건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습득한 올바른 건강지식과 태도 및 

습관은 현재의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건강 생활의 기초가 되며,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건강 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효과는 지대할 것이다[9].

자기 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

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

황에 더 잘 대응함으로써 사회적응이나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10].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양식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간접비용 면에서도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과정 등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문헌고찰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방식이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다[11]. Pender

는 건강증진 행위의 예로서 규칙적인 운동, 여가활동, 휴

식, 적정수준의 영양, 스트레스를 이완시키는 활동, 사회

적 지지체계의 개발 등을 들었으며, Bandura는 올바른 

건강증진 행위를 위해서는 개인의 지각된 자기 효능감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강한 자기 효능감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며 우울

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어 개인의 

성취와 안녕을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다[12,13]. 평균수명

이 80세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에 놓여있는 성인초기에 점차적

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게 되나 잘못

된 습관과 행동으로 건강을 해치기 쉽다[14]. 그 중의 하

나가 잘못된 식습관이다. 여러 연구들이 자기 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식습관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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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M±SD(Range) or 

n(%)   

Age(yr) 20.58±2.16(17-40)

Grade

1st  52(24.2)

2nd  56(26.0)

3rd  53(24.7)

4th  54(25.1)

Gender
Male  36(16.7)

Female 179(83.3)

Parent survival
status

Both survive 206(95.8)

Father only survive   2( 0.9)

Mother only survive   7( 3.3)

Parent's interest in 
child health

Too much interest  74(34.4)

Lots of interest 115(53.5)

No interest  26(12.1)

Pocket
money(won)

Less than 200,000 won  41(19.1)

210,000 ～ 300,000 won  84(39.1)

310,000 ～ 400,000 won  53(24.7)

410,000 ～ 500,000 won  28(13.0)

Over 510,000 won   9( 4.2)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215)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식습관,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식습관, 자기 효능

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 소재 B대학 간호학생 215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이

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윤리

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

한 후 작성케 하여 회수하였다. 대상자 표본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근거로 correlation을 위한 효과크

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134명이며 

배부한 230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5

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5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

석하여 본 연구대상자 수는 215명이었다. 

2.1.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설

문지로, 식습관은 Chourdakis et. al과 Guagliardo et. al

이 사용한 문항을 최정은이 수정한 도구로 총 10문항으

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음을 

의미한다[19-21]. 본 연구의 Cronbach's α= .74이었다.

자기 효능감은 최정미가 대학생에게 적용한  28개 문

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

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자기 효

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연구의 Cronbach's α= 

.88이었다[22].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Sechrist와 Pender가 개발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서연옥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로 

자아실현 11문항, 건강책임 10문항, 운동 5문항, 영양 7문

항, 대인관계  7문항, 스트레스관리 7문항의 6개 하위영

역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3,24].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연구의 Cronbach's α= .92이었다.

2.1.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습관,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행위는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 표

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식습관,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t-test, ANOVA 및 bonferroni 사후 검정으로 분

석하였다. 식습관,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

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고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사용하였다.

2.2 연구결과

2.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17-40세 사이이며 평균 20.58세

(SD=2.16)이었다. 남학생의 비율은 16.7%(36명)이었으

며, 95.8%(206명) 학생의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다. 자

녀건강에 부모님이 관심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12.1%(26

명)이었으며 한 달 용돈수준은 37.7%(81명)가 31만원에

서 50만원 사이였다. 자취하는 학생은 55.3%(119명)이었

고, 11.2%(24명)의 학생 부모님이 모두 만성질환을 앓고 

계셨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83.3%(179명)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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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 of
live

Do one's own cooking 119(55.3)

Lodging   5 2.4)

Dormitory  14( 6.5)

Family  77(35.8)

Parent chronic
Illness

Parent  24(11.2)

Father  53(24.7)

Mother  21( 9.8)

Not applicable 117(54.4)

Health status

Very good  16( 7.4)

Good  71(33.0)

Usually  92(42.8)

Bad  33(15.3)

Very bad   3( 1.4)

Variable Categories

Eating habits Self -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

M±SD
t/F(p)

bonferroni
M±SD

t/F(p)
bonferroni

M±SD
t/F(p)

bonferroni

Grade

1st
a

26.28±6.50

b<c, d
3.99(.009)

83.00±10.20

b<c, d
6.10(.001)

155.59±20.82

b<a, c, d
5.22(.002)

2nd
b

23.82±5.36 80.60±9.38 145.50±19.07

3rdc 27.07±5.67 87.86±12.27 157.09±17.94

4th
d

27.33±6.25 87.38±9.88 158.57±19.15

Gender
Male 26.02±6.98

-.08(.936)
88.08±10.73

2.07(.039)
163.97±20.36

3.35(.001)
Female 26.11±5.90 83.99±10.77 152.09±19.16

Parent survival
status

Both survive 26.16±6.15

.608(.545)

84.54±10.74

1.73(.180)

153.90±19.43

1.88(.155)Father only survive 21.50±.70 76.50±6.36 135.50±6.36

Mother only survive 25.57±4.35 90.85±13.45 164.57±29.46

Parent's interest in
their child's health

Too much interest
a

27.32±6.82
a>c

3.53(.031)

85.44±11.38

.76(.467)

158.10±18.92
a>c

3.55(.030)
Lots of interest

b
25.83±5.69 84.70±10.67 153.17±19.88

No interestc 23.80±4.74 82.38±10.07 146.65±20.15

Pocket money(won)

Less than 200,000 won 26.39±5.46

.36(.831)

82.51±12.01

.77(.541)

149.29±20.28

1.01(.400)

210,000~300,000 won 26.54±6.31 84.71±9.77 156.67±21.14

310,000~400,000 won 25.37±6.03 85.81±12.13 153.11±18.89

410,000~500,000 won 26.00±6.19 84.50±9.47 154.50±17.50

Over 510,000 won 25.22±7.25 88.11±11.39 156.11±16.25

The form of live

Do one's own cooking a 25.41±6.12

3.17(.025)

85.33±10.97

.47(.702)

153.57±20.60

.48(.691)
Lodging 

b
24.20±2.04 86.00±13.49 145.00±21.69

Dormitory 
c

23.85±6.58 85.07±10.04 156.21±19.29

Family d 27.70±5.80 83.50±10.74 155.06±18.75

Parent chronic
Illness

Parent 26.66±5.80

.53(.657)

82.04±12.25

1.25(.291)

152.25±21.16

.63(.595)
Father 27.47±5.32 88.28±10.73 159.52±17.87

Mother 25.77±6.04 84.56±10.88 153.88±20.44

Not applicable 25.77± 6.08 84.56±10.88 153.88±20.44

Health status

Very good 
a

31.62±7.83

a>b, c, d
5.12(.001)

98.12±10.89

a>b, c, d
8.01(<.001)

176.75±21.66

a>b, c, d
7.10(<.001)

Good b 26.36±6.14 83.92±11.09 153.28±18.47

Usually 
c

25.86±5.28 84.18±9.42 153.46±19.09

Bad 
d

23.78±5.59 81.54±9.77 147.03±16.92

Very bad e 23.00±7.21 80.33±12.34 148.66±20.25

Table 3. Eating Habits, Self -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2.2.2 대상자의 식습관,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식습관점수는 11- 46점 사이이며 평균 26.10 

(SD=6.08)점이었고 자기 효능감 점수는 58-112점 사이이

고 평균  84.67(SD=10.67)점이었다. 그리고 건강증진행위

점수는 100-221점 사이이며 평균 154.08(SD=19.82)점이

었다(Table 2).

 

Variable M±SD Range  

Eating Habits  26.10± 6.08 11- 46

Self-Efficacy  84.67±10.67 58-112

Health Promoting Behavior 154.08±19.82 100-22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N=215)

 

2.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습관, 자기 효능감, 건

강증진행위

식습관은 3, 4학년이 2학년에 비해 높았고 자녀의 건

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집단이 관심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주거형태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단

이 가장 놓았지만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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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집단이 좋거나 보통이거

나 나쁜 집단에 비해 높았다. 

자기 효능감은 3, 4학년이 2학년에 비해 높았고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집단이 좋거나 보통이거나 나쁜 집단에 비해 높았다.

건강증진행위는 1, 3, 4학년이 2학년에 비해 높았고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았으며,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집단이 관심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았

다. 그리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집단이 좋거나 보통이

거나 나쁜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3).

2.2.4 대상자의 식습관,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행

위 간의 상관관계

건강증진행위는 식습관(r=.54 p<.001), 자기효능감

(r=.63 p<.001)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Variables
Eating Habits 

r(p)
Self-Efficacy
 r(p)

Self-Efficacy .30(<.001)

Health Promoting
Behavior 

.54(<.001) .63(<.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2.2.5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증진행

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년, 성별, 자녀의 건강

에 대한 부모의 관심, 건강상태, 식습관, 자기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회귀모델에 포함하였다. 학년, 성별, 자녀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관심, 건강상태는 더미화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디자인된 회귀모델의 공차는 .81에서 .94사

이로 산출되었으며 분산팽창인자 범위는 1.06-1.24이었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회귀모델이 다중공선성 문제

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잔차의 독립성 검

증을 위해 실시한 Durbin-Watson값 역시1.98로 2에 가

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년, 성별, 자녀의 건강에 대한 부

모의 관심, 건강상태, 식습관, 자기 효능감이 간호대학생

의 건강증진행위를 53.8% 설명하였으며(F=42.61, p<.001) 

식습관이 좋을수록(t=3.28, p=.00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t=6.06, p<.001),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t=4.59, p<.001) 

건강증진행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t p

Eating habit .379 7.55 <.001

Self-Efficacy .485 9.37 <.001

A state of study .046 .96 .337

Parental interest .063 1.33 .185

One's own health .015 .29 .768

Gender .143 2.93 <.001

Adj.R
2=
.538 F=42.61 <.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N=215) 

3.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식습관, 자기 효능감이 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을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간접비용 면에서도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 과정 등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식습관 점수는 26.10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60%의 점수비율을 보였던 인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타났으며, 보통이하를 보

인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조금 높

은 점수이나 이 시대 대학생들의 식습관 상태를 엿볼 수 

있다[4,25]. 그리고 자택에서 통학하는 대학생이 하숙, 자

취, 기숙사에서 통학하는 대학생보다 식습관이 좋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25].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습관이 좋아졌으며, 부모의 자녀건

강에 대한 관심과 스스로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

생의 식습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과 식습관과 건강증진의 관련을 예측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 점수는 평균 84.67점으로 112점 만점에 

76%의 비율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61%비율

을 보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이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다[26].

다음으로 건강증진행위는 154.08점이었으며 2학년의 

점수가 가장 낮고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건

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은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와 같았다[15]. 그리고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남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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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행위가 여학생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27,28]. 

건강관련 직업을 가지게 될 예비간호사인 만큼 여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건강증진행위와 식습관, 건강관련 자기 효능감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하게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 효능감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29,30]. 

마지막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식습관, 자기 효능감, 남학생이 확인되었다. 여러 연구

에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15,31].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과 식습관이 건강증진 실천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

를 보였으며, 건강증진행위와 식습관에 관한 연구가 많

지 않아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31]. 적절한 

식습관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및 자기 효능감 강

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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